
SK하이닉스 감광제 누출 도마에…
반올림, 벤젠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주장 … 가벼운 사고 포장 비난

SK하이닉스(대표 최태욱․박성욱)의 감광제 누출사고가 유해성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를 표방하는 단체 <반올림>이 4월1일 “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

장에서 누출된 감광제는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감광제는 빛을 쬐

는 작업과정을 통해 2차 부산물로 벤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접촉성 피부염, 직업성 천식,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들이 다수 함유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증언

한 대표적인 화학물질 노출 경험이 바로 감광

제였다”며 “위험천만한 화학물질 노출사고를

SK하이닉스는 가벼운 사고쯤으로 포장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생산 수출국 1위라는 것

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3월28일 오후 2시25분께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직원 부주의로 감광액 1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

으며, 당시 SK하이닉스는 “감광액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라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질일뿐”이라며 “사고 직후

조속한 안전조치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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